
제지용 소포제 수요“내리막길"
제지업계 신증설 완료 향후 계획도 전무 … 내수 7 4 0톤 규모

제지용 소포제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현재 소포제를 공급하는 기업은 2 0여개에 달하고 수요처인 제지업계도 최근 공급과잉으로 수요증가

가 둔화추세에 있어 제지용 소포제시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제지업계의 신·증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9 3년말과 9 5년초에 증설 예정인 신풍제지와

한솔제지는 판지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소포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제지용 소포제의 국내수요는 연간 7 4 0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지용이 6 7 0톤으로 9 0 . 5 %를 차지하

고 있으며 칼라용이 7 9톤으로 9 . 5 %를 차지하고 있다.

초지용은 한국산노프코에서 2 4 0톤을 공급하여 전체 시장의 3 5 . 8 %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밀화학

이 1 8 0톤으로 2 6 . 9 %를 차지하고 있다.

초지용 백상지에서는 최근에 두성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B A S F의 제지용 소포제를 1 2 0톤

정도 공급하여 17.9%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밖에 초지용 소포제는 국내기업들과 수입품이 1 3 0톤으로 1 9 . 4 %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경은 도아고

세이 제품을 1 2톤가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칼라용 소포제는 산노프코에서 연간 3 0톤을 공급하여 전체 7 0톤 중 42.9%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

그밖에 대동상사, 정우정밀, 동방화학, 삼원산업, 대화등에서 나머지를 공급하고 있다.

칼라용 중 판지와 속지는 실리콘소포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제지용 소포제는 건조지류당 4 0 0 ~ 5 0 0 p p m이 사용되는데 코팅 컬러 중에 함유되어 있는 폼을 제거

하는 역할을 한다.

<화학저널 1 9 9 3 / 1 1 / 1 >


